
要約 및 抄錄

이상욱 방각본 뺷사요취선뺸 내용 연구 어문연구 본고는 

년 태인에서 처음 출판된 방각본 뺷사요취선 史要聚選 뺸의 내용과 체제를 분
석하여 이 책의 성격과 용도를 밝히고 이 책을 필요로 했던 독자 그룹의 범주를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뺷史要聚選뺸은 현재 각 도서관에 상당히 많은 이본이 
존재하고 그 잔존 수량도 상당하다 이는 이 책이 세기 이후 상당한 양이 보급되

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 책은 중국의 歷代 인물들을 분류하고 해당 인물과 관련

된 다양한 기록을 모아 놓은 문헌이다 기존 연구에서 이 책의 정확한 사용처와 출

판동기 등을 밝히지 못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세기 말 科詩의 유행 양상과 관련

하여 이 책의 내용과 출판된 문화적 배경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이 책을 필요로 했

을 일군의 그룹을 범주화하고 이들의 지적 미학적 특성 그리고 활동들을 살펴본

다 본고에서 뺷史要聚選뺸을 매개로 상정한 문화집단은 조선의 세기 문화를 새
롭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核心語 사요취선 역대회령 오후정 한문방각본 사학과시 과시참고서 통속소설

■ 語文論文

방각본 뺷사요취선 史要聚選 뺸 내용 연구
– 19세기 通俗的 漢文 識字層의 분화와 관련하여* –

들어가며

본 연구는 방각본 뺷사요취선 史要聚選 뺸의 내용‧체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책의 성격과 쓰임을 규명하고 그 문화사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본고는 뺷史要聚選뺸을 세기 조선의 문화적 경향을 함축하

이 논문은 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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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결과물로 파악하고 이후 세기의 새로운 문화 생산 소비 주체들이 

공유하고 있는 지적‧미학적 기반이 되고 있음을 논증해 제시하고자 한다
뺷史要聚選뺸은 년 전라북도 태인 泰仁 에서 처음 간인되었다 이 泰仁

版 일명 己未本 서문에는 안동 사람 권이생 權以生 이 이 책을 출판하

게 된 경위를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강주신 康胄信

이 엮은 뺷역대회령 歷代會靈 뺸에 내용들을 추가하고 약간의 수정을 거쳐 뺷史
要聚選뺸을 완성하였다고 한다 이 책은 이후 여러 차례 복각되어 현재 상당히 

많은 수의 이본이 전국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특히 뺷史要聚選뺸은 출판일시
와 제작‧편집자가 특정된 한문 방각본으로서 일찍부터 서지학이나 방각본 연구
자들에게 주목되어 왔다 최근 들어서는 특히 고전소설과 관련되는 지점에 대

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김윤수는 이 책과 관련된 많은 사실 관계들을 고증하였다 이 연구에 의해 

종래에 세기로 알려졌던 뺷史要聚選뺸의 開版 시기는 년으로 특정되었

다 또한 여러 이본의 체제와 수록 내용 서문 등을 검토하여 뺷史要聚選뺸은 크
게 무본 武本 泰仁板 과 이후 重刊된 구곡재본 九曲齋本 유동본 由洞本 京

板 무교본 武橋本 京板 서계본 西溪本 完板 이 있고 일제 강점기에도 서

울이나 전주 등에서 여러 차례 출판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김윤수는 뺷史要聚
選뺸의 모본 母本 인 뺷歷代會靈뺸의 편집자가 진사 進士 康胄信임을 특정하였

고 뺷史要聚選뺸과 내용을 비교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뺷史要聚選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고증해 냄으로써 본고를 포함한 이후 뺷史要聚選뺸 연
구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

엄태웅은 조선후기 고전소설 연구의 관점에서 뺷史要聚選뺸을 활용하였다 엄

태웅은 소대성전 ‧ 용문전 이 경판본에서 완판본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한문고전 지식이 더 적극적으로 구사되고 촉한정통론 蜀漢正統論 과 대명의

리론 對明義理論 적 역사의식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엄태웅은 뺷史要
聚選뺸이 전주 지역의 특수한 지적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보고 이러한 분위기

이 서문은 김윤수 ｢泰仁坊刻本 ≪詳說古文眞寶大全≫과 ≪史要聚選≫｣ 서지학연구 ·
서지학회 이윤석 뺷조선시대 상업출판–서민의 독서 지식과 오락의 대중화뺸
민속원 에 全文 번역이 되어 있다

김윤수 위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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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풍토가 상기 소설의 개작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뺷史要聚選뺸이 
내용적으로 검토된 최초의 연구이며 특히 통속문화의 대표격인 소설의 유통 ‧
개작 과정에 한문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뺷史要聚選뺸과 같은 출판물이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가 흥미롭다

최환은 뺷史要聚選뺸에 대해 조선에서 편찬된 중국 역사인물사전이라는 관
점에서 접근하였다 뺷史要聚選뺸의 내용을 전문적으로 다룬 최초의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각 인물 항목의 내용과 구성상의 특이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인

물의 분류에 편자의 선입견이 강하게 개입되어 있다고 보았다 예컨대 순자 荀

子 나 원양 原壤 등은 행실이 불량했다는 이유로 이단 異端 문 門 에 편입

되었고 남명 南明 의 영력제 永歷帝 는 제왕 帝王 문에 송대 宋代 의 왕안

석 王安石 은 간흉 奸凶 문에 왕양명 王陽明 은 문장 文章 문에 편차된 사

실 등을 들어 중국사를 바라보는 조선의 특수한 관점이 개입되어 있음을 지적

하였다 또한 기첩 妓妾 요희 妖姬 참위 僭位 등의 부정적 인물 범주

의 편차는 공정한 역사적 관점을 유지하기 위함이라 평가하고 출처를 밝히

지 않을 것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이윤석은 조선시대의 상업출판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뺷史要聚選뺸에 주목
하고 그 내용상의 특징을 분석하여 이 책의 효용과 가치에 대해 논하였다 특

히 이윤석은 여러 자료와 정황 제시를 통해 뺷史要聚選뺸이 과거시험과 관련된 
수험서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뺷史要聚選뺸의 완판본 서문에는 이 책이 명시

적으로 과거시험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물론 이전의 연

구에서도 뺷史要聚選뺸이 과거시험 준비와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간단한 추측이 
여러 번 제기된 바 있으나 구체적 근거를 통해 이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뺷사략 史略 뺸이나 뺷통감 通鑑 뺸 또는 뺷고문진보 古文眞寶 뺸와 같
은 다양한 시문선집 뺷고사촬요 故事撮要 뺸나 뺷사문유취 事文類聚 뺸와 같은 유
서 類書 등 당대 한문방각본이 전통적인 한문학 漢文學 과는 사뭇 다른 지적 

엄태웅 ｢ 소대성전 · 용문전 의 京板本에서 完板本으로의 변모 양상 촉한정통론과 

대명의리론의 강화를 중심으로 ｣ 우리어문연구 우리어문학회

崔桓 ｢朝鲜时期中国历史学习用类书 ≪史要聚选≫ 研究｣ 동아인문학 동아인문학회

이윤석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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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토에서 생성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 가능성은 사실 본고의 현재 

논의와도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최근에는 조현우가 고전소설에 삽입된 한문 문구들의 인용 출처로서 뺷史要
聚選뺸을 주목했다 조현우는 뺷남원고사뺸와 뺷이고본 춘향전뺸의 ｢바리가｣에 등
장하는 고전 속 인물들이 재범주화되는 경향을 분석하여 이 과정에 뺷史要聚
選뺸과 같이 역사 지식을 가공 분류 요약한 미디어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하

였다 실제로 바리가에 등장하는 인물들 대부분이 뺷史要聚選뺸에 편차되어 있
음을 지적하였고 뺷史要聚選뺸에서 축약‧수정된 문구나 글자들이 그대로 뺷이고
본 춘향전뺸에 인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에 의하면 뺷史要聚選뺸은 당대 
한글 소설에 삽입된 한문 문구의 직접인용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이다

뺷史要聚選뺸에 관한 위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

다 첫째 뺷史要聚選뺸은 조선에서 세기 말 독자적으로 편집된 상업적 출판

물로서 광범위하게 출판‧유통되었다 둘째 뺷史要聚選뺸은 과거시험 공부를 위
한 참고서로써 활용되었다 셋째 뺷史要聚選뺸의 내용들이 세기 조선의 고전
소설을 포함한 이른바 통속문화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이 세 가지 특성은 

서지학 방각본연구 고전소설 연구 중문학 등 각각 다른 연구의 시점에 의해 

취사선택된 뺷史要聚選뺸 내‧외부의 정보에 의해 구성되었다 따라서 뺷史要聚
選뺸은 각각 상업적 한문방각본 지역적 풍토를 반영한 출판물 중국역사인물

사전 과거시험 참고서 변화하는 漢文의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는 지식 매개체 

등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뺷史要聚選뺸의 역사적 
의미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현대 연구자들의 시점에 의

해 각각의 단면들이 조명되었을 뿐이다 본고는 뺷史要聚選뺸을 관통하는 과거
시험 소설 통속문화 출판시장 등의 문화적 맥락들이 기실 하나의 포괄적 

문화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는 세기 조선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

한 거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첫째 뺷史要聚選뺸의 내용과 체제에 대해 검토하고 둘째 검

이윤석 위의 책

조현우 ｢뺷이고본 춘향전뺸에 나타난 지식의 성격과 그 문화적 함의 뺷史要聚選뺸과의 관련
성을 중심으로 ｣ 藏書閣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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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된 내용에 근거하여 뺷史要聚選뺸의 편집목적과 활용에 대해 알아본다 셋째

뺷史要聚選뺸이 세기 말에 방각본으로 출현하게 된 문화적 맥락을 살펴보고
넷째 뺷史要聚選뺸을 매개로 범주화될 수 있는 그룹의 지적‧문화적 면면을 제시
하도록 한다 결론에서는 뺷史要聚選뺸을 통해 상정될 수 있는 그룹의 의의와 향
후 논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뺷史要聚選뺸의 구성과 내용

뺷史要聚選뺸의 기본적인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史要聚選序 目錄

卷 帝王上 

卷 帝王下 公族 附吳越 

卷 后妃 妖姬 妓妾 列女 相國 

卷 將帥 直臣 節義

卷 聖賢

卷 異端 文章 隱逸 

卷 休退 替僞 簒逆 奸凶 嬖幸 閹宦 賢宦 外戚 良吏 酷吏 辯士 節俠 名

筆 富客 

卷 列傳上

卷 列傳下

이 목록들은 이 책이 체례를 모방한 뺷歷代會靈뺸과 거의 같으며 뺷歷代會
靈뺸의 목록에 列傳上·下가 추가 되었다 각 항목에는 해당 부류의 역대 歷

본고는 규장각 소장 완판본 뺷史要聚選뺸 奎 을 분석 저본으로 사용하였다 이 판본은 태인판

을 복각한 것으로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 현재 규장각 원문보기를 통해 쉽게 전편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존상태와 이미지 화질이 비교적 좋아 가독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다 기타 국립중앙

도서관 소장 뺷史要聚選뺸 泰仁版 한古朝 나 과 뺷史要聚選뺸 筆寫本 古 을 보조 

자료로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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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 인물들이 시간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권 帝王문 門 에서는 반고씨 盤古氏 천황씨 天皇氏 지황씨 地皇氏

인황씨 人皇氏 로 시작하여 수나라 양제 煬帝 까지 권 는 당나라 고조 高祖

부터 남명 南明 의 마지막 황제인 영력제 永歷帝 帝位 까지 제

시된다 춘추전국 시대 각국의 제후 諸侯 들도 제왕 항목에 포함된다 각 조대

의 첫머리에는 왕조와 관련된 간단한 내용의 문구들이 제시된다 예를 들어 주

나라 제왕이 시작하는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들이 있다

周 ○鎬京 ○豊水 ○岐山 ○栗社 ○郟鄏天 ○柞棫山 ○砥砨 寶器

주나라의 도읍이나 지명 또는 주나라를 상징할 수 있는 표현들을 제시하고 

있다 公族류에는 미자 微子 기자 箕子 신릉군 信陵君 맹상군 孟嘗君

이 附吳越에는 제왕에 빠져있던 무숙왕 武肅王 등 대 국의 제왕들이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다 권 마지막에는 반고 班固 의 ｢西都賦｣ 일부와 ｢東
都賦｣ 안의 ｢辟雍詩｣와 ｢靈㙜詩｣가 수록되었다 이유는 알 수 없다

권 后妃는 강원 姜嫄 간적 簡狄 으로 시작해 아황여영 娥皇女英 등 

역대 유명 후비들이 수록되었다 제왕과 달리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후비들만 

수록하고 있다 后妃 항목의 첫 부분에는 역시 후비의 대체 가능한 표현들

이 제시되어 있다

后妃 ①後世稱椒房 以椒屑塗之 ②東朝 ③百子殿

妖姬에는 말희 妺喜 달기 妲己 포사 褒姒 로 시작해 서시 西施 여후

呂后 조비연 趙飛燕 무후 武后 양귀비 楊貴妃 등이 뽑아져 있다 妓妾

에는 녹주 綠珠 소소소 蘇小小 홍불기 紅拂妓 홍초 紅綃 유기 柳妓

강주신 편 뺷歷代會靈뺸 역시 木版本이 존재하는데 정확한 개판 일시는 알 수 없다 본고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뺷歷代會靈뺸 한古朝 을 참조하였다 뺷歷代會靈뺸은 일명 뺷오후정 五
侯鯖 뺸이라하기도 하는데 동 도서관에 필사본 한 질이 확인된다 책의 내용은 뺷歷代會靈뺸과 같
다 송일기 ｢泰仁 坊刻本의 出現 時期 및 養眞居士 朴致維의 行歷考｣ 고서 한국고서

협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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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도 薛濤 등이 있다 列女에는 농옥 弄玉 맹강 孟姜 채염 蔡琰 등이 

있다 相國에는 풍후 凮后 익益 직稷으로 시작하여 태공망太公望 이

사李斯 소하蕭何 장량張良 제갈양諸葛亮 여몽呂蒙을 포함해 명대

明代의 이동양 李東陽 유일청楊一淸 장거정張居正 왕석작王錫爵까

지 있다

권 將帥에는 역목 力牧 극곡 郤穀 자옥 子玉 위수 魏犨 로 시작하
여 조괄 趙括 소무 孫武 손빈 孫臏 악의 樂毅 백기 白起 몽염 蒙恬

한신 韓信 팽월 彭越 위청 衛靑 곽거병 霍去病 이릉 李陵 마원 馬援

관우 關羽 장비 張飛 조운 趙雲 주유 周瑜 여몽 설인귀 薛仁貴 곽자

의 郭子儀 악비 岳飛 이여송 李如松 등까지 포함되어 있다 권 直臣에

는 관용방 關龍逄 비간 比干 죽권 鬻拳 위징 魏徵 등이 節義에는 백

이숙제 伯夷叔齊 상양 像讓 노중련 魯仲連 전횡 田橫 도잠 陶潛 안진

경 顏眞卿 문천상 文天祥 사방득 謝枋得 방효유 方孝孺 까지 수록되었다

권 방효유 조 뒤 말미에는 뺷宋史紀事本末뺸의 ｢文謝之死｣에서 문천상과 사방
득과 과련된 글을 발췌해 인용했다 권 聖賢에는 공자 孔子 안자 顔子 맹

자孟子를 위시하여 정호程顥 정이程頤 장재張載 소옹邵雍 진덕수

陳德秀 여조겸 呂祖謙 주희 朱熹 등 송대 유학자들이 대거 수록되었다

권 異端에는 노자老子 윤희尹喜 양주楊朱 묵적墨翟 장주莊周

한비 韓非 등이 소개되었다 文章에는 굴원 屈原 송옥 宋玉 가의 賈誼

동중서董仲舒 사마상여司馬相如 사마천司馬遷 두보杜甫 이백李白

왕유 王維 맹호연 孟浩然 백거이 白居易 한유 韓愈 구양수 歐陽修 소

식 蘇軾 황정견 黃庭堅 육유 陸游 그리고 왕세정 王世貞 이몽양 李夢

陽 왕수인 王守仁 이동양 李東陽 나윤 羅倫 전겸익 錢謙益 등 명대의 

문장가들까지 포함되었다 隱逸에는 소부 巢父 허유 許由 로 시작해 당대

의 장지화 張志和 송대의 소상 蘇庠 등까지 수록되었다 권 休退에는 범

려 范蠡 소광 疏廣 매복 梅福 하지장 賀知章 등이 僭僞에는 진공 陳

恭 진승 陳勝 항적 項籍 장각 張角 공손술 公孫述 원소 袁紹 손권

孫權 석륵 石勒 부견 符堅 황소 黃巢 등 簒逆에는 유궁후예 有窮后

羿 한착 寒浞 으로 시작해 동탁 董卓 조조 曹操 사마의 司馬懿 안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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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祿山 사사명 史思明 을 포함해 원대 元代 의 몽케 蒙哥 까지 奸凶에

는 환두·공공·곤·삼묘 驩兜·共工·鯀·三苗 등 사흉 四凶 으로부터 시작하여 정

위 丁謂 왕흠약 王欽若 진팽년 陳彭年 왕안석 王安石 과 가사도 賈似道

등이 포함되었다 嬖幸에는 등통 鄧通 한언 韓嫣 등이 閹宦에는 이견
二竪 조고 趙高 오후 五侯 등이 賢宦에는 사인피 寺人披 정중 鄭衆

등이 外戚에는 양후위염 穰侯魏冉 박소 薄昭 등이 良吏에는 문흡 文

翕 윤흡귀 尹翕歸 등이 酷吏에는 장탕 張湯 두주 杜周 등이 수록되어 

있다 辯士에는 소진 蘇秦 장의 張儀 육가 陸賈 동방삭 東方朔 등이

節俠에는 조말 曺沫 전제 專諸 요리 要離 섭정 聶政 형가 荊軻 고

점리 高漸離 번오기 樊於期 등이 포함되었다 名筆에는 창힐 蒼頡 이사

李斯 종요 鍾繇 왕희지 王羲之 등이 富客에는 계연 計然 범려 范蠡
석숭 石崇 왕개 王愷 등이 수록되었다

권 권 列傳에는 위의 인물 목록에서 빠진 인물들을 역대 史書의 列傳

에서 뽑아 시대순으로 수록하였다 列傳 上에는 백양부 伯陽父 퇴고 頹考

자도 子都 공손가 公父嘉 포숙아 鮑叔牙 로 시작하여 악의 樂毅 예형

禰衡 관로 管輅 제갈근 諸葛瑾 등까지 열전 하에는 왕상 王祥 이밀 李

密 진수 陳壽 로 시작하여 곽박 郭璞 왕휘지 王徽之 왕헌지 王獻之 장

구성 張九成 송대의 곽영 郭永 원대의 유기 劉基 명대의 조단 曹端 양

영 楊榮 등까지 수록되었다

수록된 인물의 면면을 보면 전설 속 三皇五帝로부터 南明의 永歷帝까지 중

국의 역대 제왕을 위시해 동 시기의 여러 부류의 인물들이 표제어로 뽑아졌

다 중국의 역대 인물들만 선편대상으로 하였다 수록 인물들 중에는 전설 속 

제왕을 포함하여 역사서에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뺷世說新語뺸나 뺷太平廣記뺸
등의 설화집에 등장하는 인물들 예컨대 紅拂妓나 紅綃 같은 인물들도 수록되
었다 蜀漢正統論에 근거해 劉備는 帝王문에 올리고 曹操나 司馬懿는 簒

逆문에 項羽 孫策 孫權 劉表 등은 僭位문에 올렸다 또한 王安石을 奸凶

문에 올려 四凶이나 북송 오귀 五鬼 로 불리던 丁謂 王欽若 陳彭年 등과 같

은 반열에 올라 있다

각 인물 항목 별로 어떠한 내용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배치되고 있는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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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子路 聖賢 3-027a 周(魯) 孔子와의 대화 <論語>, 뺷孔子家語뺸
荊軻 節俠 4-051b 燕 秦始皇 암살시도 <史記 列傳>, 燕丹子

班婕妤 后妃 2-002b 漢(成帝) 帝와의 대화 <後漢書>

馬援 將帥 3-006b 漢(光武帝) 南征 <後漢書 列傳>

昭烈(劉備) 帝王 1-032a 蜀漢 一代記
뺷魏略뺸, <三國志 先主傳>, 

뺷三國志演義뺸
石崇 富客 4-056a 西晉 奢侈, 綠珠 뺷世說新語뺸, 뺷山堂肆考뺸
杜甫 文章 4-008b 唐(玄宗) 逸話, 詩話 <新唐書>, 뺷唐詩紀事뺸
王安石 奸凶 4-037a 宋(神宗) 新法 <宋史>, 뺷宋名臣言行錄뺸

뺷 뺸 ‧

펴보기 위해 각 부류에서 대표적인 인물들을 뽑아 분석해 보았다 본고에서 

뽑은 샘플은 자로 子路 형가 荊軻 반첩여 班婕妤 마원 馬援 유비 劉

備 석숭 石崇 두보 杜甫 왕안석 王安石 이다

각 표제 인물에 수록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에는 해당 인물의 姓名 出身地 활동시기 등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과 해당 인물과 관련된 成語 別名 逸話 등이 제시된다 예컨대 子路 항목에

는 인적사항으로 이름은 유 由 이고 자 字 는 중유 仲由 변인 卞人 노인 魯

人 공자보다 살 어리다 名由 字仲由 卞人魯人 少孔子九歲 정도의 정보가 

제시된다 成語나 별명의 예로 子路는 수탉을 관으로 쓰고 멧돼지를 허리에 

차다 冠鷄佩猳 가 劉備는 큰 귀 大耳 도원결의 桃園結義 삼고초려

三顧草廬 등의 문구가 馬援은 복파장군 伏派將軍 王安石은 왕임천 王

臨川 금릉 金陵 집요 執拗 두보는 시부 詩父 시가 동정호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뺷史要聚選뺸 奎 원문 이미지 상의 책과 면 수

神宗이 司馬光에게 王安石에 대해 물었을 때 일에 밝지 않고 執拗할 따름입니다 라고 대답한 

일화가 있다 宋名臣言行錄 後集 卷 上又曰安石何如 光曰人言安石姦邪 則毁之太過 但不

曉事 又執拗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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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장함을 겨루다 詩與洞庭爭雄 와 같이 해당 인물들을 떠올릴 수 있는 문구

들이 제시된다 逸話로 子路에는 쌀을 짊어지고 백리를 가서 부모를 봉양하

다 養親負米百里 가 石崇은 어려서 아버지가 石崇이 부자가 될 것을 알고

재산을 분배해 주지 않았던 이야기 王安石은 불서를 널리 읽다 博讀佛書 나 

왕돈처럼 눈에 흰자위가 많다 眼多白似王敦 와 같이 다소 부정적인 내용들

이 올라 있다

두 번째 부분은 해당 인물의 가장 중요한 사건의 경과가 열거된다 子路는 

論語 에 있는 孔子와의 대화가 荊軻는 자객으로서의 행적 馬援은 남정 南

征 劉備는 군웅할거 群雄割據 이후의 대략의 일대기 石崇은 사치를 뽐낸 

일화들 두보는 당현종 唐玄宗 엄무 嚴武 이백 李白 과의 일화 王安石은 

新法 추진상의 일화들이 각 인물의 주요한 토픽으로 정해졌다 班婕妤는 다른 
설명 없이 한성제 漢成帝 와의 대화 한 장면만이 수록되어 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후일담이나 후대의 평가 또는 해당 인물과 관련된 시구 

등이 한 두 꼭지가 소개되어 있다 형가는 거사 실패 이후 노구천 魯句踐 이 

탄식했다는 史記 刺客列傳 의 이야기 石崇은 唐代 시인이던 이청 李淸 의 

｢詠石季倫｣ 시구 금곡의 번화했던 석계륜 단지 富만 도모하고 몸은 도모하

지 못했네 金谷繁華石季倫 只能謀富不謀身 가 杜甫는 후대 王安石의 평가 

文體如翡翠蘭沼上 鯨鯢碧海中 문체가 마치 연못 위 비취색 난 푸른 바다속 

고래 같다 王安石에는 아들 왕방 王雱 과 과 관련된 일화가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다

아래는 帝王문의 소열 昭烈 유비 항목의 전문이다

본래 杜甫의 ｢戱爲六絕句｣의 詩句 或看翡翠蘭苕上 未掣鯨鯢碧海中이 있으나 이 인용문은 왕
안석이 두보의 시 전체를 평가한 내용 或看翡翠蘭苕上 未掣鯨鯢碧海中 此老杜所得也 뺷詩人
玉屑뺸卷 을 변용해 인용한 것이다 여기서 원문의 苕자는 沼자가 되어 있다 이러한 오탈자

는 뺷史要聚選뺸전편에 자주 보이는데 원전에서 바로 인용하지 않고 시중에 떠도는 類書들에서 
가져온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뺷史要聚選뺸에서는 인용 문구 文句 의 엄밀한 검증에 큰 관심을 기
울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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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열 

이름은 비이고 字는 현덕이다 ①큰 귀 ②제실의 조카 ③도원결의 ④폐문종채 

⑤등루결모 ⑥청매자주 ⑦뇌진실시 ⑧삼고초려 ⑨적로마로 단계에서 뛰다 ⑩누상

촌에서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신발을 팔고 돗자리를 짰다 뽕나무가 멀

리서 보면 수레 덮개 같았는데 여러 아이들과 나무 밑에서 장난으로 말하기를

내가 나중에 깃털로 만든 덮개가 있는 수레를 타겠어라고 했다 ⑪ 조조가 표

문을 올려 鎭東將軍으로 삼았다 ⑫또 표문을 올려 豫州牧으로 삼다 또 左將君

으로 삼다 나가면 함께 수레를 탔고 함께 동석에 앉았다 조조가 말하기를 

천하에 영웅은 당신과 나 뿐이다라 했다 董承과 조조를 벌하려고 하였으나 실

패하여 유표에게 가서 살찐 넓적다리를 보고 울었다 ⑬선비를 방문하여 제갈

공명을 얻었는데 물이 고기를 만난 듯하였다 제갈량을 손권에게 보내 결약을 

유세하는데 여덟 사람과 토론을 하였다 적벽에서 조조의 배를 불살랐다 오

나라에 들어가 손권의 여동생을 부인으로 삼았다 처음 방에 들어갈 때 여종들이 

창을 들고 서 있는데 두려운 기색이 있다 놀림을 받았다 공명의 비단 주머

니 계책을 썼다 甘露寺에서 돌을 베다 荊州를 얻었고 劉璋을 취해 益州牧이 

되었다 조조를 막아 漢中을 얻었다 獻帝가 崩했다는 말을 듣고 成都의 武擔 

남쪽에서 제위에 올랐으며 章武로 개원하였다 제가 손권이 관우를 죽인 것에 

복수하고자 하여 오나라를 벌하는데 대패하여 永安으로 들어갔다 병이 위독하여 

아들을 공명에게 맡겼다 後帝에게 조칙하기를 악이 작다고 하여 그것을 하지 말

고 선이 작다고 하여 그것을 그만두지 마라라 하고 永安宮에서 죽었다 ⑭장유

는 점을 치고 사사로이 말하기를 更子년에 천하의 주인이 바뀐다 고 하였고 공

이 益州를 寅년과 卯년 사이에 얻었으니 결국 그 말처럼 되었다 ⑮ 南嶂에서 목
동이 피리부는 것을 듣고 저만 못하구나라 탄식하였다 ⑯오나라에서 돌아와 말
하기를 車騎將軍 손권은 위가 길고 아래가 짧으니 내려오기 어렵겠구나 내가 

다시 볼 수 없다 라 하였다 ⑰法正이 와서 益州를 취할 것을 권하는데 현덕이 

끙끙대며 말하기를 작은 이익을 위해 천하에 의리를 잃는다고 하였다 방통이 

위연에 검무를 시켜 劉璋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昭烈은 말하기를 여기는 鴻門의 

잔치가 아니다라 하였다 ⑱臨卭縣에 火井이 있는데 한나라가 성할 때 그 불빛이 

세졌다 桓靈 때에 불길이 점차 미약해졌는데 孔明이 한 번 엿본 이후 다시 타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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랐다 景耀 원년에 사람들이 집의 초를 집어 던졌더니 결국 불길은 소멸하였고

그 해 촉나라는 위나라에 병탄되었다 ⑲원년은 辛丑년이다
昭烈

名備字玄德 ①大耳 ②帝室冑 ③桃園結義 ④閉門種菜 ⑤登樓結髦 ⑥靑梅煮酒
⑦雷震失匙 ⑧三顧草廬 ⑨的盧馬跳檀溪 ⑩樓桑少孤與母販履織席 有桑樹遥望車
蓋 與諸兒戱樹下曰吾當乘羽葆盖車 與許汜共論人物 我自臥百尺樓 臥君於地

下 何但上下床間 ⑪表爲鎭東將軍

⑫又表爲豫州牧 又表爲左將君 出則同輿 坐則同席 操曰天下英雄惟君與操

耳 旣而與董承同謀伐操 敗的劉表泣髀 ⑬訪士得諸葛孔明 情若魚水 遣亮

說孫討虜 結約以八人計 燒操舟於赤壁 入吳得孫權妹爲夫人 入其房侍婢皆持

釼列立 猶有惧色 用孔明錦囊計 斬石甘露寺 借得荊州 取劉璋 遂領益州牧 

拒曹操遂有漢中 聞獻帝崩卽帝位於成都武擔南 改元章武 帝欲報孫權之殺

關羽 遂伐吳 大敗 入永安 病篤托孤於公明 勅後帝曰勿以惡小而爲之 勿以善

小而不爲 遂崩於永安宮 ⑭張南和占侯私語曰庚子天下當易代 主公得益州寅卯

間 當夫皆如其言 ⑮西南嶂聞牧童吹笛 歎不如 ⑯自吳還曰孫車騎長上短下 其

難爲下 吾不可再見 ⑰正來勸取益州 玄德尙沉吟曰以小利失義天下乎 龐統令魏

延 舞釼欲劉璋 昭烈曰此非鴻門宴 ⑱臨卭縣有火井 漢盛則熾焃 桓靈時火勢漸

微 孔明一窺而更盛 景耀元年 人以家燭投之卽滅 其年蜀幷於魏 ⑲元年辛丑

첫 부분 ① ⑩ 에는 유비의 이름 호칭 별명 등이 제시된 이후에 유비와 관

련된 고사성어가 제시되고 유비의 생애 이력 관직 주요 일화들이 대략 시간 

순으로 제시되고 있다 출전은 三國志 蜀書 先主傳 을 주로 하여 기타 三國

志 列傳 또는 뺷資治通鑑뺸 뺷三國志演義뺸 등 다양하다 뺷三國志演義뺸에서 발
췌된 일화 인용문 원문에 밑줄 친 부분 는 諸葛亮을 孫權에게 보내 명의 책

사들과 논쟁을 벌인 이야기 甘露寺에서 돌을 베었다는 일화 전투에 패해 도

망치다 피리 부는 목동을 본 이야기 등이다 마지막에는 臨卭縣의 화정 火井
과 관련된 신이한 이야기가 제시되어 있다 이 일화들은 특정한 맥락 문장으

로 엮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적인 화소 話素 를 구성하고 있다

이 항목에 인용된 문구들을 살펴보면 유비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의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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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 않다 이 일화들은 유비의 성격이나 캐릭터를 암시하는 내용이거나

흥미위주의 극적인 장면들인 경우가 많다 위 인용문에서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⑭ ⑮ ⑯ ⑰ ⑱ 화소들이 이러한 경우인데 분명 유비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모두 史實에 근거하고 있지 않거나 유비의 인생 궤적에 비해 지

엽적인 일화들이다 또한 제갈량을 얻고 죽을 때까지의 행적을 모아 놓은 ⑬ 

안에서도 결혼 첫날밤에 무장하고 도열한 신부의 시비 侍婢 공명의 비단

주머니 감로사의 바위 베기 등의 허구적 화소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화소들이 적벽에서 배를 불태움 또는 한중에서 조조를 막음과 같은 

굵직한 역사적 사실들과 병치된다 또한 ⑪과 ⑫는 조조가 헌제에게 표를 올려 

받은 관직들인데 이는 물론 정사에도 나오는 공식적인 직함으로 유비의 이해

에 얼마간의 도움이 되겠지만 이 관직명이 불과 몇 줄로 요약되는 유비의 일

생에서 한 행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내용은 아닐 것이다 요컨대 이 책의 제

목 즉 史要聚選의 의미는 역사의 중요한 기록의 모음이 아니라 역사에서 

뽑은 요긴한 기록의 모음에 더 가깝다 여기서 무엇에 요긴한 것인가라는 

문제는 이 책의 성격과 기능에 핵심적인 질문이 된다

뺷史要聚選뺸의 활용 용도

뺷史要聚選뺸이 과거시험 준비와 관련된 참고서였다는 점은 대부분의 연구자
들이 동의했던 바지만 그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고 과거시험의 어떤 

부분에 어떻게 활용되던 참고서인지에 대해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간 조선

의 과거시험이나 과문 科文 과거시험에 사용된 조선 특유의 문체 에 대해 알

려진 바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과문 연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조

선 과문의 대략적인 실체가 밝혀졌고 현재에는 각 문헌별 문체별 시대별 과

문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문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들이 뺷史要聚選뺸 분석에 동원된다면 뺷史要聚選뺸의 내용뿐만 아니라 기

획 ‧유통 수요층 등에 대해서도 더 정교한 이해가 가능해진다

사실 이윤석이 제시한 몇몇의 근거만으로도 뺷史要聚選뺸이 과거시험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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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수험서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윤석은 먼저 뺷史要聚選뺸과 모
본관계에 있는 뺷歷代會靈뺸의 편자 康胄信이 세가 넘어 늦깎이 進士 급제를 
한 인물이라는 점 또한 이미 과거제도가 폐지된 세기 말에 春園 李光洙가 

어려서 科詩‧科賦 공부를 위해 뺷事文類聚뺸나 뺷史要聚選뺸을 공부했다는 전언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뺷史要聚選뺸 완판본 서문에 있는 기록 등을 근거로 
뺷史要聚選뺸을 과거시험 준비용 수험서로 파악했다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이윤석이 인용한 완판본 ｢史要聚選序｣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
기로 한다

史要라는 것은 역사 기록의 요람을 골라 모은 것이다 이 책은 대개 뺷武城輯
錄뺸에서 나왔다 체례는 비록 뺷歷代會靈뺸을 모방하였으나 내용은 뺷歷代會靈뺸보
다 오히려 상세하며 역대의 숨겨진 사적들과 제가의 여러 글들이 여기에 구비되

지 않은 것이 없으니 詩家의 요람이 됨은 어떠한가 단지 판을 새긴지 오래되고

자획에 오류가 있어 이 책에서 구절을 인용하려는 사람이 글자를 분변하기 힘들

게 되고 제가의 자료들을 모으는 사람에게 책방의 천덕꾸러기가 되었다 이에 이

를 한스럽게 여겨 한 두 동지와 함께 경적들을 널리 섭렵하고 상고하고 교수 校

讎 하였다 그 자획에 오류가 있는 것들을 바로잡고 그 뜻에 착오가 있는 것들을 

분변하여 지난 판본을 다시 간인하게 되었다 예전처럼 詩人의 眼藏이 되고 황홀

히 문장의 寶鑑이 되며 列傳 의 오묘한 뜻은 확연히 드러나고 역대의 숨겨진 사

적들을 뚜렷이 상고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널리 섭렵하는 첩경이 되고 글짓기

의 요처가 되니 예전 뺷歷代會靈뺸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가 안 된다 오호라 이 책

의 처음 편집은 대개 문장의 말류와 詩人들이 인용한 구절들에서 나왔다 따라서 

詞林의 군자로 경전을 연구하고 널리 전적을 탐구하는 이들은 굳이 이 책의 출판

에 기댈 것이 없겠으나 혹 제술에서 요령을 얻거나 科套에 요긴한 내용을 따와야 

한다면 이 책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서문을 쓴다

숭정기원후 무자년 월 일 西溪에서 쓰다

夫史要者 聚選史記之要覽也 此編盖出於武城輯錄 而模例則雖倣於會靈 事實

則尤詳於會靈 歷代秘奧之蹟 諸家支流之文 莫不備載於此 則其爲詩家之要覽

이윤석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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倘如何哉 但剖劂日久 字劃訛謬 斷摘章句之士 未免魚魯之難辨 蒐羅諸家之人 

亦有書肆之說鈴 故慨然於斯 遂與一二同志 博涉經籍 攷覽校讐 正其字劃之訛

漏者 卞其旨趣之錯謬者 璔襲塗轍 更爲刊印 依然爲詩人之眼藏 怳然若文章之
寶鑑 而列傳之奧旨 昭昭可質 歷代之秘蹟 班班可攷 則其爲廣涉之捷徑 製作

之緊要者 不可如前日之會靈同日語也 嗚乎 此編之肇蒐 槩出於文章之末流 而

詩人之尋摘 則惟願詞林君子窮經博籍 必不待此書之印頒 而若或取要於製述 摘

緊於科套 則亦不可無者此編耳 於是乎書

崇禎紀元後戊子年月日書于西溪

본 서문의 말미에서 이 책의 출판은 전문적인 작자나 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제술에 응하거나 과투 科套 科文의 상투적 형식 에 문구들을 절취하

는 이들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더해 이 글에서 

특히 시 쓰는 이 詩家 를 강조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이 글의 직접적

인 효용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李光洙의 전언에도 科詩‧科賦 글
쓰기 연습을 위해 뺷史要聚選뺸을 공부했다는 기록도 있다

뺷史要聚選뺸의 체제와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책이 과거시험 그 중에서도 科

詩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참고서라는 점이 명확해진다 먼저 뺷史要聚選뺸은 인
물을 분류하고 각각의 인물과 관련된 문구들을 抄集했다 조선의 과거시험에

서 각 인물 별로 代言을 요구하는 문체는 科詩 科賦 그리고 科表이다 이 중 

科表는 신하가 왕에게 올리는 표문을 가정하므로 인물이나 사안의 범주가 제

한되어 있다 따라서 많은 科表 참고서들은 제왕과 신하로 분류해 四六 격

식에 맞는 문구들을 초집한다 결국 뺷史要聚選뺸뺸과 같은 체제와 내용은 科
詩나 科賦에 적합한 참고서이다

이윤석 위의 책

이상욱 ｢조선 후기 科表의 문체적 특징과 글쓰기 科表 작성을 위한 참고서를 중심으로

｣ 대동한문학 대동한문학회

進士試에 시험된 科詩와 科賦의 출제경향과 글쓰기 방식은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뺷史要聚選뺸은 
科詩와 科賦 공부에 모두 활용되었을 것이다 다만 논의 진행 편의상 본고는 科詩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통해 볼 때 科詩에 비해 科賦는 시험용 문체 성격

이 더 강해 민간에의 파급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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斬石甘露寺 金昌翕 劉備 뺷三國志演義뺸
臥念少遊言 金昌翕 馬援 <後漢書 馬援列傳>

感作貨殖傳 任珽 司馬遷 <史記 貨殖列傳>

過岳陽樓見子美詩歎與洞庭爭雄 蔡濟恭 唐子西 뺷竹莊詩話뺸, 唐子西

擊筑宋子堂 金昌翕 高漸離 <史記 刺客列傳> 

環佩空歸月夜魂 金萬重 王昭君 杜甫, 詠懷古跡五首

金籠閉蟋蟀 李瑞雨 唐 宮女 뺷開元遺事뺸
代如姬送信陵君竊符救趙 任珽 如姬 <史記 衛公子列傳>

뺷 뺸

科詩의 제목은 예컨대 악양루에 올라 관산의 융마를 탄식하다 登岳陽樓嘆

關山戎馬 와 같이 출제된다 이 試題는 杜甫의 시 ｢登岳陽樓｣에서 集句된 것
이다 결과적으로 이 시제에는 杜甫라는 인물이 숨겨져 있고 이 試題의 내용

이 두보 시에서 출제된 것을 모르는 응시자는 전혀 이 시제에 대한 답안을 쓸 

수 없다 이 시제가 출제되면 응시자들은 杜甫가 岳陽樓에 올라 關山의 전쟁

을 탄식하는 바로 그 순간의 杜甫의 감정을 杜甫의 입을 대신하여 기술해야 

한다 이를 대언 代言 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科詩의 서술방식은 대략 세

기 중반부터 조선 과문에 전면적으로 도입된다 위 시제의 科詩는 杜甫가 

代言의 대상이 된다 응시생들은 이 주어진 사건 상황의 문구들을 가지고 그 

안에 감춰진 인물을 유추해야 한다 조선후기 科詩 제목들의 몇몇 예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①은 劉備가 甘露寺에서 孫權의 누이와 맞선을 본 후 甘露寺의 돌을 칼로 

쳐 두 조각이 나게 했다는 뺷三國志演義뺸 내용에서 출제된 것이다 이 제목의 

이상욱 ｢조선 과체시의 글쓰기 방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참조

이 제목들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뺷東詩뺸에서 인용된 것으로 이상욱 위의 논문

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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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시에서는 유비가 돌을 칼로 내리치며 했었을 위기 상황에 대한 걱정과 漢王

室 부흥의 포부를 읊는다 ②는 ｢馬援列傳｣에 나오는 구절로 마원이 交趾 원

정을 갔다가 전쟁 와중에 문득 욕심을 버리라고 권유한 동생 소유의 말을 떠

올린 장면이다 지리한 원정 중에 누워 있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는 마원의 순

간적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 ③은 사마천이 ｢貨殖列傳｣을 짓게 된 동기를 사

마천의 어투로 대언해야 한다 ④는 唐子西가 악양루를 지나면서 두보의 시의 

웅대한 기상을 찬탄하는 내용을 표현할 것을 요구하는 시제이다 ⑤는 ｢刺客
列傳｣에서 출제된 試題로 고점리가 筑을 타며 형가를 떠나 보내던 宋子堂에

서의 고점리의 비장한 심정을 가정한다 ⑥은 두보의 ｢詠懷古跡｣의 구절로 原

詩는 한나라 明妃가 오랑캐 땅에서 억울하게 죽은 고사를 두보가 읊은 시이다

이 제목의 科詩는 임금 앞에 혼이 되어 나선 명비의 하소연을 명비의 입으로 

대언해야 한다 ⑦은 뺷開元遺事뺸에 나온 말로 당나라 궁녀들이 가을에 귀뚜라
미를 상자에 담아 잘 때 그 소리를 들었다 한 고사이다 잠 못 이루는 가을밤

의 쓸쓸한 마음을 궁녀 입장에서 읊어야 했다 ⑧은 ｢衛公子列傳｣에서 출제한 
것으로 如姬가 信陵君에게 왕의 부절을 훔쳐 주면서 했음직한 말을 재현해야 

했다

科詩의 핵심은 따라서 한 인물을 암시한 試題에 대해 그 인물을 맞추고 이 

인물의 캐릭터를 가장 그럴 듯하게 재현하는 문구들을 활용해 최대한 핍진

하게 代言하는 것이다 예컨대 여성이 주인공인 고사가 출제된다면 표 ⑥

⑧ 여성의 말투를 재현해야 하며 이 인물의 신분이나 캐릭터 사건 내의 입

장에 따라 어투가 조절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언 대상의 인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인물의 캐릭터 관련 일화들 그리고 이 인물을 표

현할 수 있는 대체 표현구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뺷史要聚選뺸이
인물 별로 항목을 구성하고 이 인물의 캐릭터 관련 성어 및 문구 일화성 사

건들을 모아 놓은 것은 科詩 글쓰기에 최적화된 구성이다

또 위 예시들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의 科詩에서 역사 속 여성을 대언의 대

상으로 삼은 예는 상당히 많다 이는 조선의 科詩가 기본적으로 唐代에 형성된 

古體詩에 그 문체적 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古體詩는 민간의 민요를 

이상욱 ｢조선 과문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상욱 ｢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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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화 한 詩經 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여성 화자를 내세우는 경우가 흔했

다 따라서 후비나 요녀 기첩 등의 부문이 설정되어 여성들이 대거 수록

된 것은 역사를 보는 관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함 이 아니고 이들이 실제 

科詩에 출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妓妾문에 이름을 올린 녹주

綠珠 홍불기 紅拂妓 홍초 紅綃 등은 뺷世說新語뺸나 뺷太平廣記뺸에 등장하
는 인물들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역사 속 인물들이 아니며 혹 正史에 

언급이 있었더라도 수천 년 중국 역사의 이해를 위해 뽑은 수 백 명의 인물

에 들 정도의 비중이 있을 리 없다 이 인물들이 뺷史要聚選뺸에 등재된 이유는
이 인물들이 소설 소재의 試題가 자주 출제되던 세기 후반에 科詩 시제로 

실제로 출제된 예가 있기 때문이다

뺷史要聚選뺸에 각 항목에 인용된 문구들 중에는 이전에 실제 출제되었던 科

詩 문구들이 다수 인용되어 있다 표 의 科詩 제목들 ① ⑤ 은 모두 뺷史要
聚選뺸의 해당 인물 항목에 인용되어 있다

斬石甘露寺昭烈 臥念少遊言馬援 感作貨殖傳司馬遷

洞庭爭雄杜甫 擊筑宋子堂高漸離

이들은 해당 인물과 관련된 유명한 문구들이기는 하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해당 인물과 관련해 중요도가 높은 일화라고 보기 힘들다 예컨대 劉備가 甘

露寺의 돌을 칼로 벤 사건이나 馬援이 전장에 누워 동생 소유의 말을 생각

한 것은 劉備나 馬援 같은 인물들의 프로필에 필수적인 내용은 아니다 더구

나 이 문구들은 허구적 내용이거나 사실과 허구 사이의 경계에 있는 경우도 

많다 각 인물들에 주어진 많지 않은 지면에 들 정도의 사건은 아니다 요컨대

이러한 문구들은 科詩의 기출문제였기 때문에 인용된 것이다 물론 누군가는 

순수하게 고전 교양을 쌓기 위해 혹은 다른 목적으로 이 책을 사용했을 수도 

三淵 김창흡 金昌翕 과시 科詩 고찰 세기 조선 과시 科詩 의 역사적 전개와 관련하여

｣ 열상고전연구 열상고전연구회 참조

최환 앞의 논문 참조

이상욱 앞의 논문 참조

괄호 안의 페이지는 뺷史要聚選뺸 규장각 위의 책 원문 이미지상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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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이 책의 근본적인 편집 의도와 목적은 科詩 글쓰기 대비 참고서였다

세기 科詩의 유행과 뺷史要聚選뺸
조선의 科詩는 進士試에만 시험되던 문체였다 進士試는 小科의 시험으로

관료를 선발하는 시험이 아니었고 급제한다고 해도 대단한 실질적 혜택이 주

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세기 조선에서는 科詩 熱

風이라 불릴 정도로 科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대했으며 많은 유생들이 

科詩 창작에 노력을 기울였고 많은 작품들이 세간에 유전되었다 뺷史要聚
選뺸이 초기 방각본의 형태로 출간된 것은 이러한 科詩와 관련한 세기 조선
의 異常 현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세기 중반부터 進士試 응시자들의 수는 폭증하기 시작한다 박현순의 연

구에 의하면 세기 초반에 비해 세기 초 進士 初試 漢城試 응시자 수는 

배 이상으로 급증한다 여기에 서울의 사부학당 四部學堂 등에서는 매

달 또는 계절별로 陞補試나 合製 등의 과시 課試 가 정기적으로 설행되어 科

詩가 시험되었고 있었다 정조 즉위년 즈음에는 대략 명 사이의 

유생들이 서울 각 학교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길게는 수 년 동안 일년에 

몇 차례씩 수시로 열리는 課試에 응시했다 물론 進士試에는 科詩에 더해 

科賦를 통해서 반 이상의 進士를 배출하고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민간에서는 

科賦보다는 科詩를 높이 평가한 듯하다

박현순 ｢ 세기 과거 응시자 증가 현상에 대한 고찰｣ 사학연구

｢ 세기 文科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 두 연구를 종합하면 대략 進士 初試 漢城試 

入門者는 仁祖 대 여 명에서 肅宗 대에는 여 명 純祖 대에는 여 명으로 늘어

난다

최광만 ‧정상준 ｢정조 즉위년 관학유생의 과거 진출 추이｣ 교육사학연구

참조

예를 들어 沈魯崇의 경우 년부터 년까지 약 년간 陞補試에 지속적으로 응시하다가 

결국 포기했다고 한다 심노숭 안대회 ‧김보성 외 옮김 뺷자저실기뺸 휴머니스트
참조

科詩는 민간에서 일정한 문예성을 지닌 詩로서 인정받았다 李家源 ｢石北文學硏究｣
東方學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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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세기 중반 이후 進士試 응시자의 증가 현상에는 여러 가지 역

사적 원인이 있겠지만 進士라는 타이틀이 주는 실제 가치 이상의 문화적 요

인도 있었다 특히 陞補試나 合製 같은 서울의 四學 課試 출신들의 성공 사례

들을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당대의 기록 중에는 이 시험 출신들이 정관계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언급들이 상당수 있다 실제로 四學 課試의 성적 우

수자들이 상위 학교인 성균관 課試나 각종 문과 文科 시험에서 두각을 나타

낸 예가 많고 향후 관로 官路 에서도 비교적 수월하게 고위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四學 課試가 세기 말부터 일종의 엘리트 코스의 첫 관문과 같은 역

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세기 말 이사명 李師命 은 

四學 課試에서 김창흡 金昌翕 과 함께 여러 차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하며 년 進士試에 장원 급제 한 후 성균관 課試에서도 연달

아 높은 성적을 거둔다 이후 년 문과에 급제해서 肅宗을 알현했을 당시

肅宗이 이미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으며 이후 肅宗의 강력한 후원 아래 불과 

수 년 만에 요직을 거쳐 병조판서에까지 오른다 물론 이 같은 코스를 밟은 

인물들은 애초에 유력 가문 출신이거나 소속 당파의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四學 課試를 통해 다른 집안이나 다른 당파 출신들보다 뛰어난 실력이 있다

는 사실을 검증받아야 했다

四學 課試는 일종의 엘리트 배출의 통로가 된 것 이외에 성적 우수자들의 

명성을 전파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새로운 계층

을 科詩 판에 유인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주요 관직

들은 유력 가문이나 유력 당파 출신이 아니면 진출하기 힘들다는 것은 당시에

도 널리 퍼져 있던 생각이었다 하지만 세기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높은 관

직을 기대하기 힘든 가문이나 당파 출신들이 四學 課試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

둬 유명세를 얻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인물이 신광수

申光洙 이다 申光洙는 년 陞補試 차 시험에서 ｢登岳陽樓嘆關山戎馬｣
를 작성해 제출하였고 이 작품을 통해 일약 전국적인 유명인사가 된다 申光

최광만 ｢조선후기 사학과시 운영실태 반상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沈魯崇은 승학과시 陞學課試 는 사대부 집안의 젊은 자제들이 학업을 닦아 이름을 떨치는 터전

이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심노숭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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洙는 이후 지방 여행 중 자신이 陞補試에서 답안으로 제출한 이른바 關山戎

馬가 妓房에서 창으로 불리고 있음을 보게 되며 이후 전국을 돌면서 자신

의 이름을 걸고 科詩 白日場을 개최하고 다닌 기록도 있다 신광수의 ｢登岳陽
樓嘆關山戎馬｣는 이후 편집되는 대부분의 科詩集에 수록되며 여 수 이상

의 科詩를 담은 개인 科詩集도 남기게 된다 결과적으로 申光洙는 四學 課

試를 매개로 그의 詩名을 전국에 드날리게 되었다

申光洙처럼 유력한 가문 출신도 아니고 특별한 벼슬을 하지 않았음에도 전

국적으로 詩名을 날리는 일은 당시에 흔하지 않았다 당시에 시를 쓰는 행위

는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詩名이라는 것도 다분히 특정 지역이

나 특정한 집단에서 의미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설사 유명해진 詩 詩人

이 있었다고 해도 이에 대한 享有나 비평은 결국 주관적인 영역이었다 이에 

반해 科詩는 기본적으로 공적인 경쟁과 시관의 객관적 평가를 거쳤고 어

쨌든 고하 高下 의 평가가 가능한 일정한 형식을 갖춘 양식이었다는 점에서

또 등위나 성적 등 검증 가능한 기록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공정성과 

권위를 업은 평판이 가능한 글쓰기였다 꼭 고위 관직이나 進士라는 신분을 바

라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공정성과 권위의 부여가 가능한 글쓰기였다

실제로 당시 四學 課試에서 科詩를 매개로 한 경쟁은 출신 가문 출신 지역

나이 당파 학맥을 초월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세기 중반부터 각종 반상시

泮庠試 의 성적 우수자와 그 답안을 모아 놓은 뺷반상과시집 泮庠科詩集 뺸
을 보면 심환지 沈煥之 나 채제공 蔡濟恭 김재찬 金載瓚 같은 후에 재상에 

오르는 인물들과 申光洙나 신사권 申史權 김이안 金履安 채득순 蔡得淳

같이 오직 科詩 작자로서 유명세를 얻은 인물들 또는 이덕무 李德懋 성해응

成海應 등 실학자들 이가환 李家煥 남공철 南公轍 김조순 金祖淳 김려

金鑢 신위 申緯 등 당대 주요 인물들의 우수 답안이 각 시기별로 수록되

어 있다 요컨대 세기 후반의 四學 課試는 다양한 출신 다양한 목적을 가진 

｢관산융마｣는 지금도 서도 소리의 한 레퍼토리로서 전해진다 ｢관산융마｣의 내용과 서도창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심경호 ｢｢관산융마｣의 형식과 주제사상｣ 어문논집

참조

이상욱 앞의 논문

뺷泮庠科詩集뺸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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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들이 科詩 쓰기 능력을 매개로 각축하는 경쟁 판이 되었으며 이는 결과적

으로 科詩 쓰기 저변의 확대를 가져왔다 현상적으로 이 시기에는 다양한 편집 

기준을 가진 科詩集이 대량으로 流轉되기 시작한다 이 科詩集들은 각각의 편

집 기준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필사되었다 세기부터 편집되기 시작한 

여러 형태의 科詩集에 다수의 작품을 올린 작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科詩 학습

자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게 되며 때로는 전국적으로도 유명 인사가 된다

종합하면 세기에 科詩는 進士 획득을 위한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

며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목적으로 科詩를 학습하고 쓰기 시작한다 종래

의 인식과 다르게 科詩는 다른 한문 문체에 비해 단순한 형식이 확립되어 있

고 韻律 등의 제약이 약해 초학자가 입문하기 쉬운 문체였다 여기에 여러 

역사적 사실들을 피상적으로나마 널리 공부할 수 있는 이점도 있었고 역사 

속 인물들의 입을 代言하는 형식이 흥미를 불러일으킨 면도 있다 대부분의 科

詩 주제들은 역사에서 기억된 특별하면서 극적인 상황들이기 때문이다 이 

상황들에 감정을 잘 몰입하는 것이 科詩의 글쓰기 상의 최종목표였던 것이

다 뺷史要聚選뺸은 이 출제 가능한 극적인 상황들을 인물별로 모아 놓은 맞춤 
참고서였다

그리고 進士試 응시자가 세기에 비해 배 증가했다는 것은 배 혹은 

그 이상의 進士試 대비 수험서 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進士試 

응시자가 늘어나는 와중에 어느 정도까지는 기존의 서적 출판 시스템으로 대

응이 가능했을 터이지만 그 이상의 폭증된 수험생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

해서 다른 서적 유통 시스템이 필요했다 뺷史要聚選뺸을 포함해 뺷古文眞寶뺸나 
뺷史略뺸 뺷攷事撮要뺸 등의 한문방각본이 년대를 전후로 등장하는 것은 의

미심장하다 이 중 뺷史要聚選뺸은 이러한 유초 참고서 중에 科詩라는 문체에 
가장 최적화된 맞춤형 참고서였다 뺷歷代會靈뺸이 편집되던 세기 중반과 

이상욱 앞의 논문 참조

장유승 ｢科詩의 형식과 문체적 특징｣ 大東漢文學 大東漢文學會 참조

여기서 수험서란 과거시험 준비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기본적인 필독서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

다 박현순 ｢조선시대 과거 수험서｣ 한국문화

이윤석 ｢한문방각본의 성격에 대하여｣ 古典文學硏究

위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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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史要聚選뺸이 개판된 세기 말 사이는 모두 科詩와 관련된 문화가 활발하게 
꽃 피우던 시기와 일치한다 뺷史要聚選뺸의 방각본 출판의 배경에는 세기의 
이와 같은 科詩의 인기가 배경에 있었다

세기 통속문화와 뺷史要聚選뺸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세기 조선에서는 進士試 응시자

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四學 課試 활성화에 힘입어 科詩를 배우고 쓰는 

이들이 늘어났다 특히 기존에 進士試 응시를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집단이 

이 시기 科詩 쓰기 판에 대거 유입되었다 이들은 출판 서적 수험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를 불러일으켰으며 방각본 뺷史要聚選뺸은 이들의 현실적 科詩 학
습 수요가 실제 상업적 출판물로 구체화된 경우이다 뺷史要聚選뺸은 經傳 史

書 각종 小說類 詩集類 筆記類 등에 걸쳐진 科詩의 광범위한 출제범위와 특

유의 글쓰기 방식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전 시기의 

科詩 공부를 위해 섭렵하던 다양한 종류의 문헌들이 이 효율적인 책 한 질로 

압축된 것이다

세기 초중반 이후로 科詩의 형식적 틀이 완성되면서 句 일반 한 

시 聯 의 모든 句의 文內 기능이 규정되었다 이러한 완성된 형식은 科詩 

글쓰기와 공부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른바 程式과 類抄의 조합 

글쓰기 방식은 세기 후반 이후 科文 글쓰기 전반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방식은 기존의 漢文 글쓰기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 문제적이다

기존의 정통적인 科文 공부 방식을 四書三經 史書 文選集 등을 섭렵‧암기하
고 여기서 취득한 정보들을 作文에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 새로운 

글쓰기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재분류된 문구들을 암기하여 정해진 틀 科

套 위에 문구들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글을 완성한다 뺷史要聚選뺸은 이러한 
새로운 글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절취된 문구들을 科詩 시험범위 내 인물 별

조선후기 科詩의 형식화와 글쓰기 방식에 대해서는 이상욱 앞의 논문 참조

이상욱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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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리해 놓은 참고서였다 따라서 뺷史要聚選뺸은 세기부터 새롭게 형성된 
科文 글쓰기 공부 방식을 대표하는 출판물로 규정할 수 있다

본고는 방각본 뺷史要聚選뺸을 새로운 글쓰기의 등장과 보급을 반영하는 표지
로 보고 이 글쓰기 방식을 내재화하고 있는 문화집단 을 범주화 하고자 한

다 기존의 연구에서 세기 조선의 다기한 문화를 생산 향유한 담당층은 대

부분 漢文 識字層 이하 識字層 과 非識字層의 인식적 구분을 통해 설명되어 

왔다 하지만 뺷史要聚選뺸의 체제와 내용을 통해 識字層 내에서 그 서기체계

書記體系 가 완전히 다른 하나의 집단이 分岐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 

집단은 실제적으로 進士 급제를 노리거나 충분한 독서량과 일정한 시작 능력

을 갖춘 上層의 응시자들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 세기 이후 새롭게 유

입되었으며 세기에 進士試 등에 응시한 대다수의 虛數 응시자들에 해당

된다 이들은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고 진지하게 經傳이나 史書 등 漢文 

古典을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考證學이나 實學 등 세기 조선의 학술‧문화계
의 최상층의 지적 동향과도 큰 관련이 없다

이들은 편의적으로 갈무리된 고전 속 漢文 지식들을 효율적으로 암기하고 

있고 科詩 시험 범위 내 인물들의 시시콜콜한 일화들을 기억하고 뺷史要聚
選뺸이 보는 각 인물들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수용한다 예컨대 뺷史要聚選뺸의 
劉備 항목의 문구들로 유비를 帝王으로 이해하고 奸凶문으로 분류된 

王安石 항목을 통해 王安石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공유한다 특히 향촌 사

회에서는 나름의 識字層으로서 교육과 문화 부문에서 일정 정도의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로 김삿갓을 예로 들 수 있다 흔히 김삿갓

으로 불리는 인물이 알려지게 된 것도 科詩를 통해서였고 실제로 김병연 金炳

본고에서 문화집단이라 함은 계층이나 계급 같이 신분이나 생산수단의 소유 유무 등 가시적인 

물질적 증거로 범주화되는 개인들이 아닌 습득된 문화적 내용의 공통성을 기반으로 범주화되는 

집단을 지칭하기로 한다

엄태웅은 뺷史要聚選뺸에서 보이는 촉한정통론적 역사관이 경판에서 완판 소설로의 개작 과정에 개
입되고 있음을 밝혔다 엄태웅 앞의 논문 참조

崔桓 앞의 논문

김삿갓뿐만 아니라 김삿갓 관련 일화에 등장하는 무식한 향촌의 식자층들이 본고에서 상정하

는 집단에 속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심경호 ｢조선후기 변격시문에 관한 일고찰｣ 대

동한문학 대동한문학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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然 또는 김립 金笠 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科詩가 여러 科詩集에 

전하고 있다 세기에 漢文 識字層은 대폭 확대되었지만 漢文을 본인 문자

생활의 중추로 삼는 예컨대 다산 茶山 이나 추사 秋史 같은 급 지식인 그

룹과 김삿갓이나 또는 향촌에서 뺷史要聚選뺸 등을 공부해 科詩 정도 겨우 지을 
수 있는 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구분은 단순히 識字層 내에서의 한문 글쓰기의 수준 차만을 의미하

지 않는다 물론 정통 漢文의 관점에서 이 새로운 글쓰기는 저속하게 느껴졌

을 것이다 하지만 본고는 오히려 세기 조선의 文化暢達의 주역으로서 이 

通俗的 識字層 과 이들의 다른 방식의 漢文 활용 가능성에 주목한다 최

근 조현우는 이고본 춘향전에 삽입된 ｢바리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바리가｣
의 漢文 文句들이 기실 뺷史要聚選뺸에서 직접 인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첫째 ｢바리가｣의 작사가가 적어도 뺷史要聚選뺸에 매우 익숙한 이라는 것이고
둘째 이 작사가가 자신이 뺷史要聚選뺸을 통해 습득한 漢文 지식을 非漢文 通
俗 문화 콘텐츠 생산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른바 通俗的 識

字層의 문화적 활동 범위가 세기 漢文 글쓰기 판의 일부 와 한글소설이

나 시가 등 세기 통속문화 판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찍이 전성운은 장편국문소설의 작가층으로서의 중간적 지식인층을 개

념화한 바 있다 전성운은 작가 집단으로서의 중간적 지식인층의 출현을 사

회‧경제‧문화적 맥락에서 다각도로 설명하였고 이는 본고가 유형화하고자 

하는 通俗的 識字層의 특성과 대략 일치한다 다만 이들을 漢文 識字層이라

는 단일한 집단의 일부로 상정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일단 이 문화집단을 일단 通俗的 識字層으로 호명하기로 한다 이들의 호칭

과 개념은 향후 더 정교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쓰는  通俗性의 개념은 심경호

｢한국한문학이 지닌 다층성의 한 구현｣ 漢文學論集 근역한문학회 에

서 가져왔다

조현우 앞의 논문

심경호 앞의 논문 에서 제시된 變格詩文들이 이에 해당한다

전성운 뺷조선후기 장편국문소설의 조망뺸 보고사
사실 조선의 세기 문화 담당층에 대한 논의는 셀 수 없이 많다 각 논자마다 용어 개념 등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기본적으로는 漢文과 한글 사용자의 이분법적 구분을 논의의 출발점으

로 삼는다 전성운의 논의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 漢文 사용 문화 생산층의 범주와 개념을 제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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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글소설 작가층은 기존의 漢文 識字層 중 오락을 좋아하는 혹은 좋

아하게 된 정도의 인물로 범주화된다 하지만 전통적인 방식으로 한문 글쓰기

를 내재화 한 식자층이 글쓰기의 대상 방법 목적 지적 배경 사회적 맥락 등

이 전혀 달랐던 국문소설을 창작할 수 있었을까 혹은 漢文을 이해하고 구사

하지 못하는 非識字層이 무수한 漢文 文句나 典故들을 인용하고 있는 국문소

설을 쓸 수 있었을까 이 세기 조선의 문화 담당층에 대한 문제에 通俗的 

識字層이라는 새로운 書記體系를 공유한 집단을 상정해 본다면 이전 시기에 

볼 수 없었던 다양한 漢文 창작물이나 시가 소설 등의 당대 통속문화들을 새

롭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 이른바 通俗的 識字層이 공유하고 있던 문화적 특성을 試論的으로 제시

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잡다한 한문 지식과 인용 문구들을 나름 체계적인 방식으로 갈무리하

고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뺷史要聚選뺸의 편집 목적은
시험에 필요 없는 독서를 최소화하고 科詩 작성에 긴요한 내용들을 재빠르게 

생각해 내고 바로 截取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고서이다 이러한 특성

으로 인해 정통적인 방식으로 공부한 집단에 비해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

해는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주력하는 바는 각 文句 文章들

의 이해가 아니라 일종의 경영이다 이들은 어느 정도 자신이 암기한 文

句‧文章의 외부에 존재한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漢文 文句의 變格‧破格‧패
러디 구사가 용이하며 文句들을 본래 漢文의 文脈과 상관없는 곳에 쉽게 활용

할 수 있다

둘째 이들은 科詩 특유의 글쓰기 방식과 美學을 공유한다 科詩는 ①代言이 

주된 서술방식이고 시제 속 주인공의 感情 토로가 주된 서술 대상이다 ②漢

文의 口語的 표현이 주로 쓰이며 형식 자체에 풍부한 用事를 권장한다 ③전

통 漢詩의 押韻이나 平仄法은 무시되었다 행시체 行詩體 라는 속화된 형식이 

있긴 했지만 필수 준수 사항이 아니다 ④서사 구성을 중요시해서 破題 鋪

정민 뺷다산선생 지식경영법뺸 김영사에서 지적한 조선 후기 지식정보 조직 체계의 재구성
의 문제와 일맥상통하며 지식의 경영이라는 개념이 본고에서 주장하는 뺷史要聚選뺸문구의 활
용 양상과 近似하다는 점에서 용어로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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敍 回題 結 回下 등의 단락 및 구성 방식이 발달하였다 특히 科詩의 

제목들이 대부분 역사 속 극적인 사건의 극적인 순간을 기술 배경으로 삼는

다는 점에서 격한 감정 토로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격한 감정의 직접적 토로는 전통 漢文에서 최대한 자제되는 내용이며

그 표현 양식과 言語 자체가 풍부하지 않다 이들은 기존의 識字層과 文字 

자체는 공유하나 글쓰기의 대상과 관심 영역이 전혀 다르다

셋째 通俗的 識字層은 자신들을 識字層으로 인식하고 상당한 자부심을 가

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어쨌든 외형적으로 漢字‧漢文 구사가 가능하
고 漢文 出典의 다양한 인물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正史 三國志 를 통독하지 않았어도 劉備의 입을 대신해 핍진하게

시를 썼고 뺷宋名臣言行錄뺸의 내용을 섭렵하지 않아도 司馬光이나 王安石에 

대해 한 편의 글을 쓰고 아는 체가 가능했다 이들은 科詩 창작을 통해 역사 

속 혹은 고전 속 대단한 사람들의 대단한 감정들을 품어볼 기회를 가졌고

이들의 感情을 최대한 절절하게 표현해 내는 것 다시 말해 이들에게 자기의 

감정을 投射시키는 것에 익숙했다 이들은 이러한 科詩的 발상으로 예컨대

술 마실 땐 李白이나 荊軻가 되고 유람할 때는 杜甫가 되며 妓房에서는 唐玄

宗이 되는 증강현실적 경험이 가능했다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실제 及

第는 요원한 일이었겠지만 進士試에 응시했다는 사실 자체가 세기 이전에

는 비교적 특별한 소수의 경험이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졌을 것이

다 다만 일정한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입장에서 출판업이나 문화 생산‧유통 
관련 일에 다수 간여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뺷史要聚選뺸을 편집하고 서문을 쓴 
權以生이라는 인물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 通俗 識字層을 범주화하고 세기 조선의 여러 문화 콘텐츠의 생산 주

역으로 가정해 본다면 漢文과 한글 문화 그 사이에 존재하는 세기의 많은 

작품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가능해진다

科詩 형식의 전반적 특징에 대해서는 이상욱 앞의 논문 이상욱 앞의 논문

참조

최기숙 ｢조선시대 감정론의 추이와 감정의 문화 규약 사대부의 글쓰기를 중심으로｣ 동

방학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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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에 허조벽산월이요 고목이 진입창오운이라 하던 이태백을 한 짝 치고 삼

년적리관산월이요 만국병전초목풍이라 하던 두자미로 한 짝 치고 낙하는 여고목

제비하고 추수는 공장천일색이라 하던 왕자안으로 웃짐 쳐서 백로는 횡강하고 수

광은 접천이라 하던 소동파로 말 몰여라 둥덩

뺷남원고사뺸에 삽입된 이 ｢바리가 짝타령 ｣는 역대 유명 문인들의 유명 문구
나 역사 속 유명인을 묘사하고 있는 문구들을 짝을 맞춰 나열한 판소리 단가

이다 이렇게 문자 쓰는 사설들은 가히 조선 소설의 특수성이라고 할 만한데

문제는 왜 이러한 사설들이 굳이 삽입되었냐는 것이다 이 사설들은 정통 한문

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나치게 천박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통속 한글소설의 관

점에서는 지나치게 어렵다 杜甫나 李白 또는 蘇軾의 시를 좋아하여 그 문구

들을 애지중지 외우고 자신의 작품에서 그와 같은 의취를 살리고 싶어 했던 

진지한 識字層들에게 이러한 사설은 고급문학의 저급한 통속화로 느껴졌을 것

이다 또는 이들 典故와 詩句들을 암송하고 있지 않거나 암송할 필요가 없던 

사람들에게 이런 장광설은 그 뜻을 알 수 없는 재잘거림에 불과하다 요컨대 

고급의 識字層과 非識字層 양쪽 모두에게 이러한 사설은 미학적 의미가 없다

하지만 通俗 識字層은 황성허조벽산월이라는 발화를 미학적으로 즐길 수 

있다 이들에게 이백의 이 시구는 뜻에 보다는 이 구절을 아는 것 자체

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구들을 함께 외웠던 사람들이라면 또는 

외워야 했던 사람들이라면 위와 같은 세기 통속소설 속 漢文 장광설들은 

음률적인 쾌감 이외에 識字層으로서의 自己를 확인하고 차별화하는 일종의 

코드로서 기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윤석‧최기숙 뺷남원고사뺸 서해문집에서 인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한글 소설에 삽입된 漢文 文句에 대해 언문을 주로 사용하는 계층 역시 춘향전 정도

에 삽입되는 한문 문구 정도의 의미는 이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기숙 ｢언문소설의 
문화적 위치와 문자적 근대의 역설 근대초기 춘향전의 매체 변이와 표기문자 독자층의 상호관

련성 ｣ 민족문화연구 본고는 이러한 한자음의 한글표기 문구가 識字層 非識字層

을 막론하고 의미론적으로 향유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혹 설사 非識字層이 얼마간 이 문구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노래를 만들고 삽입시킨 인물이 通俗的 識字層인 것은 분명해 보

인다



방각본 뺷사요취선(史要聚選)뺸 내용 연구  

나오며

이상의 논의에서 본고는 방각본 뺷史要聚選뺸의 내용을 분석하여 이 서적이 

당시에 인기를 끌던 科詩 글쓰기를 위한 맞춤 참고서임을 밝혔다 세기 중

반 이후에 조선에서는 科詩로 進士試에 응시하고자 하는 인원이 폭증했다

세기 들어서는 科詩를 시험하던 四學 課試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수험생들

이 고위 관직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고 관직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이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수험생들 중 일부가 유명해지는 현상이 있었다 科詩는 

세기 중반부터 시험 과목 이상의 교육‧문화‧예술적 의미들을 획득해 나아갔
다 뺷史要聚選뺸은 이 과정에서 늘어난 科詩 학습 수요에 맞춰 방각본으로 출간
되게 된다 뺷史要聚選뺸은 세기 이후 확대된 科詩 저변층의 공부 방식을 대
변한다 前代에는 시험 범위 안에 있던 經‧史‧子‧集 여러 문헌자료들을 섭렵하
고 기존 詩體의 글쓰기 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부 방식이었다면

세기 중반부터는 이미 촘촘하게 짜인 형식 구성에 뺷史要聚選뺸 등의 類抄의 
문구들을 조합하는 방식이 주요한 글쓰기 방식이 되었다

본고는 방각본 뺷史要聚選뺸을 시험 대비를 위해 통속화된 글쓰기 방식이 보

편화되는 標識로 보았다 이러한 글쓰기 방식을 내재화한 일군의 집단은 기존

의 漢文 識字層과 전혀 다른 지적‧문화적 성향을 보인다 본고는 이 새로운 성

향의 이른바 通俗 識字層을 세기 문화 전반의 주요한 문화 담당층으로서 

검증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이들의 공부 과정과 내용은 기존 漢文 識字層이 지

향하던 목표와 달리 궁극적으로 科文 글쓰기의 숙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

다 이는 정통 識字層의 입장에서 꼼수에 가까운 공부 방식이지만 시험 통

과만을 위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실제로 당대에는 상당히 보편화되었다

이들은 예컨대 뺷史要聚選뺸과 같이 속화된 형태의 참고서를 통해 광범위한 고

전 지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역사 속 인물들의 감정에 자신을 이입해 이를 代

言할 수 있는 문예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유형의 通俗的 識字層이 이전 시대에 없던 것은 아니나 세

기에 들어서는 그 집단의 편폭이 확대되고 여러 문화 콘텐츠 생산에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조선의 세기를 대표하는 문화 집단으로 상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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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또한 이들은 漢文史적 관점에서 한문 서기체계의 보급과 확대의 마

지막 시대를 장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세기 들어 

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활약한 이들의 지적 기반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의 접
근이 가능하다 세기를 맞이해 실제적으로 역사를 이끈 이들은 燕巖이나 茶

山 같은 漢文 時代의 최고급 지식인들이 아니라 뺷史要聚選뺸을 통해 科詩를 
공부했던 春園 李光洙 같은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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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ayoch’wisŏn (Selective Collection from History) and the Rise of 
New Classical Chinese Literacy in Nineteenth Century Chosŏn

Lee, Sang-wook

This article analyzed the content of Sayoch’wisŏn (史要聚選, The Selective 
Collection from History), which was first commercially published in Taein (泰
仁) in 1799. Through this analyzation, this study aimed to specify an author-
ship/readership group in the nineteenth century, whose intellectual common 
references were based on this book. This book was, in fact, edited as a speci-
alized reference for preparing Jinsashi (進士試), which examined kwashi (科詩, 
examination poetry). Moreover, this book had been widely distributed since its 
first edition, and the phrases from this book were, as previous studies pointed 
out, frequently quoted in several popular fictions and songs. Based on these 
two facts, this article suggested a new culture group that was not only in-
tellectually trained to compose kwashi with a level of popularized classical 
Chinese literacy but also involved in producing popular culture contents in the 
nineteenth century.  

※ key-words: Sayoch'wisŏn, Yŏktaehoeryŏng, commercially printed book, ex-

amination poetry, reference book, popular novel, popular song, 

Namwongosa, Par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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